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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마가 다락방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세운(초대 교회) 교회의 시작이라면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는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화의 기초를 닦은 교회이다. 다민족으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가 역사상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라는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 세계 선교의 시작이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다. 
27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 교회를 시작할 때 주신 언약과 모델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이다. 
이제 우리 한마음 교회에서 11개국 14명의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13년부터는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의료 선교가 시작된 것은 많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가 다녀온 선교지에도 많은 증거들이 있는 것이 감사하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많은 미래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세상을 치유하는 일들이 계속 될 것이다.  

1.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쓰실 수 밖에 없었던 역사적 배경과 특징이 있다. 
   하나님이 쓰실 수 밖에 없는 개인과 교회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다. 
1) 이 교회를 시작한 구성원들이다. 
①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이다(행11:19).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지금의 트루키예와 시리아의 국경 지역이고, 투르키예에 속한 지역이다. 헬라 제국을 이끈     알렉산더의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며 세운 도시인데, 한때 시리아의 수도였고,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다.
② 지역은 대도시인데, 여기서 교회를 시작한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었다. 
   실제로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조차도 없었다. 자료들을 보면 그들은 바위 동굴을 찾아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시     작했고, 마침내는 그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한마음교회의 시작도 그랬다. 이제는 여러 선교지를 지원하고, 단기 선교팀을 보낼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
2) 이들이 안디옥에 가서 모여 예배를 드리며, 오직 한가지만 했다(행11:20). 
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전한 것이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저주, 운명, 지옥 권세를 해결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이 그리스도를 정확히 전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저주에 고통을 당하고, 운명에 묶여 있는 자들이 살아났다. 
   인생을 지옥처럼 만드는 사단의 역사를 알려주고,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그리스도를 알려준 것이다. 
   지난 시간 동안 한마음교회는 이 유일한 그리스도 한 분을 정확히 전달했는데, 사람들의 인생이 바뀐 것이다. 
   선교지에 가서 의료적인 지원도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 그들의 영혼 속에 담기도록 사역하고 오면 된다. 
② 아직도 문제와 갈등,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가? 
   문제 아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역사하는 저주, 운명, 흑암 세력들을 완전히 끝낸 것을 체험하라는 것이다.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이다. 우리 각자의 모든 문제, 아픔, 실패까지도 증거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3)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 
①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교회가 된 것이다. 
   우리로 말하면 다민족 교회가 된 것이다. 모든 민족을 살리고 세우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의 교회가 된 것이다. 
② 그 시작은 한 사람이다. 우리 교회도 덱스터 한 사람이 영어권 사역자가 되고, 영어권 사역이 일어난 것이다. 
   모든 중직자들은 한 사람의 다민족 제자를 세워 한 나라를 살릴 언약을 잡으라.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다. 
   이번에 아프리카 케나, 중남이 파나마 단기 선교를 오가면서 꼭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란다.   

2. 이런 안디옥 교회의 기초 위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1) 바나바 같은 대표적인 중직자, 바울 같은 대표적인 목회자 전도자가 일어난 것이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그를 통해 많은 무리가 더해졌다고 했다. 교회 살린 것이다.     핍박자 바울은 설 곳이 없던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을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이름 없는 평신도 제자들이 세운 교회인데, 시대적인 중직자, 목회자가 일어난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중직자, 이런 목회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라. 그 모든 축복을 함께 누리는 것이다.  
2) 하나님이 이런 안디옥 교회를 어느 정도로 축복하셨냐? 
①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인정했다고 했다(26절). 여기서 크리스챤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조롱하는 이름 같으나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 시대 우리가 이 이름을 회복하는 증인들로 세울 것이다 
②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갔다. 아브라함은 빈손으로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나중에는 전 가나안 족속이     “주”라고 인정할 정도가 되었다(창21:22, 23:11).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왕에게 인정을 받는다(창41:38-40)
3) 그 축복 속에서 마침내 이들은 세계를 살리는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다. 그것이 본문이다. 
① 오인일조의 팀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다 
   다양한 다민족과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팀이 되고, 기도를 시작한 것이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팀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영원한 축복이 될 것이다. 
   이 오인일조의 축복을 지교회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구역별로 할 수도 있고, 목표는 선교사 파송과 지원이다 
②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은 그만큼 경제 축복도 받았다는 말이다. 
   우리가 작은 것을 해도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 작은 도움을 주며 씨를 뿌렸는데, 선교지에도, 나와 우리 모두에게도 25의 축복이 된다. 
③ 이들이 선교지를 갔을 때 그들의 작은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이다.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세상적인 특별한 배경을 가진 사람을 세운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을 찾아 세우고 왔는데, 그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결국 역사와 세상을 바꾼 것이다      (루디아의 집에서 세워진 빌립보교회, 브리스가 아굴라의 집에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 뵈뵈라는 여인의 집에서      세워진 겐그레아 교회등). 
   선교지에는 이런 많은 증거들이 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모든 민족을 살리는 선교 속에 있기 때문이다. 

결론-11번째 단기 선교팀이 아프리카 케냐와 중미의 파나마로 파송된다. 총30명의 의료진, 중직자, 렘넌트들이 가는 것이다. 전 성도들이 함께 파송되는 것이다(가는 선교사팀, 지원하는 선교사팀). 특히 아프리카는 가는 여정이 험난하지만 우리가 파송한 사역자의 현장으로 가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 4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갔다”고 했다.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는다.     


